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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은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돌아보 

는 것은 강한자의 책임이요， 의무다(롬 15 :1~2).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는 권위의식이 아주 강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모 

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긍정적안 

경험이 모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경험에 의한 것을 성경의 진 

리로 삼지 말자. 이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 

신을 내세우는 삶이 된다(고전 10:23~24). ‘자나 죽으나 주의 것이 

라”는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롬 14:7~8). 주 

를위하여 산다는것은또한이웃을위하여 산다는뭇이며， 이것을통해서 성전의 돌로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히는 것이다껄 6:2~3). 이 원칙은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에게 

적용된다. 강한자들은 다른사람의 짐을함께 질 수 있을 만큼 강하다. 자기 자신을살피며 다른자들을살피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벌 2:4~8).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자기의 원수가 되도록 허용하시 

면서 고통을 기꺼이 받으셨다{롬 15 : 3~4).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 때 

모든시기와분쟁은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십자기를지며 그리스도에 기초한복음의 삶이 우리 안에 역사 

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삶이 되어야 한다(롬 15:5~6). 분열 없이 한 마음과 한목소리로 하나님께 영 

광 돌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표다. 옹갖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이 모습을 우 

리에게 보여 주었다(행 4:26.31~32). 하나님의 권능은 믿는자들에게 임하신다. 

이제 사도 비울은 교회를 향하여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를 종결지으면서 마지막 권고를 한다(롬 15:까. 모 

든 믿는 지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유대인들과 땅끝의 이방인출II거l 전따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행}는 그의 백성을 모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신실하셨다{롬 15:8).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후 1:1: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 

로워진 은총의 백성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방인에게 영향을 끼쳤다. 유대인은 그의 진실하심으로 하나 

님을 찬양하고 이방인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롬 3:9， 15:잉. 

우리는 진노의 그룻을 자비의 그룻으로 만들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은혜를 믿음으로 얻었 

다.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취히여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 것이대롬 끄:17， 24).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 

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십자가 은혜가 있다. 따라서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과 나는 관계를 맺게 된다.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는다.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기뻐할 수가 있다{롬 15 :10~12). 이새의 뿌리에서 

그리스도를 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기에서부터 새 소망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주어졌다. 

그 안에 이방인의 소망이 있다{롬 15:13).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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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KERS WILL COME IN THE LAST DAYS 
(IJThis is now, beloved, the second letter 1 am writing to you in 

which 1 am stirring Up your sincere mind by way of reminder, (2Jthat you should remember the words spoken 

beforehand by the hoψ prophets and the commandment of the Lord and Savior spoken by your apostles . ... 

(5JFor when they maintain this, it escapes their notice that by the word ofGod the heavens existed long ago 

and the earth was formed out ofwater and by water (2 Peter 3:1-5) 

P eter str쩨 adv빼cir the second t ime, that believers watch out for the coming 

of mockers before Jesus Christ’s second coming. He wanted God’s people to be 

caref비 and be prepared for the tremendous contempt certain people would have 

against the Savior. Just as the rulers and soldiers scorned Jesus while on the cross (Lk 

23:35-39), so too will people mock His return. Mocking makes somebody or something 

appear silly and stupid. In the last days, mockers scoff at Christ in various ways to t이 

and make believers doubt His actual return ‘ They cleverly t미 to belittle, malign, and 

defame the coming of the Lord. Let’s specifically look at what mockers scoff at in order 

to bring doubt into believers’ minds. 

Mockers scoff at the prophecy of Christ’s return. Peter emphasized “ This is now, 

beloved, the second letter 1 am writing to you in which 1 am stirring up your sincere 

mind by wayof reminder, that you should remember the words spoken beforehand by 

the holy prophets and the commandment of the Lord and Savior spoken by your 

apostles"(2 Pet. 3:1-2). As believers, we need to remember God’s Word given to us by 

the holy prophets and apostles. Peter said. "Fα we did not follow cleverly devised tales 

when we made known to you the power and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but we 

were eyewitnesses ot His majesty"(2 Pet. 1‘ 16). Today’s churches have too many 

mockers in the pulpit who stand befor.e God’s people talking so nicely, but deceiving so 

greatly. These mockers can be so interesting; jòking around and making people feel 

good. Entertainment is their main goal and they use God as a reference to attaining it 

They encourage worldly blessings and enjoyment for today, but don’ t like talking about 

the sacrifices and sufferings or the future . Peter; James, and John saw Jesus' 

transfiguration, and they heard God’s voice from heaven. “ For when He received honor 

and glory from God the Father, such an utterance as this was made to Him by the 

Majestic Glory, ’This is My beloved Son with whom 1 am well-pleased’ - and we 

ourselves heard this utterance made from heaven when we were with Him on the holy 

mountain"(2 Pet. 1:17-18). Every prophecy contained in the Bible came from the Holy 

Spirit, so that we could have heaven’s truth and not men’ s tales. "So we have the 

prophetic word made more sure, to wh ich you do well to pay attention as to a lamp 

shining in a dark place, until the day dawns and the morning star arises in your hearts 

But know this first of all , that no prophecy of Scripture is a matter of one’s own 

Inter 

our Holy God. They're more afraid of human beings than of God. They think even that 

they can sin and w in , but this is impossible. Human beings like to think they’ re great 

and forget they’re sinful. The scoffers during Noah’s time perished in the flood “ Then 

God said to Noah, ’The end of all flesh has come before Me; for the earth is filled with 

violence because of them; and behold, 1 am about to destroy them with the earth ‘ AII 

flesh that moved on the earth perished, birds and cattle and beasts and eve마 swarmlng 

thing that swarms upon the earth , and all mankind; of all that was on the dry land, all in 

whose nostrils was the breath of the spirit of life, died"(Gen. 6:13, 7:21-22). The 

scoffers ín Sodom and Gomorrah died in a fiery Holocaust “ Then the Lord rained on 

Sodom and Gomorrah brimstone and fire from the Lord out of heaven, and He 

overthrew those cities, and all the valley, and all the inhabitants of the cities, and what 

grew on the ground"(Gen. 19:24-25). The scoffers who left Egyptian slavery to enter 

God’ s kingdom died in a desert. "So t t)e Lord's anger burned against Israel , and He 

made them wander in the w ilderness forty years, until the entire generation of those 

who had done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was destroyed"(Num. 32:13). We are told 

"Now, little children , abide in Him, so that when He appears, we may have confidence 

and not shrink away from Him in shame at His coming .. . And eve마one who has this 

hope fixed on Him purifies himself, just as He is pure "(1 Jn. 2:28, 3:3). We have to be 

ready, we have to prepare ourselves for Christ’s return “You too, be. ready; for the Son 

of Man is coming at an hour that you do not expect" (Lk. 12:40) 

Mockers scoff at the promise of Christ’ s return “ and saying, 'Where is the promise 

of His coming? For ever since the fathers fell asleep, all continues just as it was from 

the beginning of creation ’ For when they maintain this, it escapes their notice that by 

the word of God the heavens existed long ago and the earth was formed out of water 

and by water"(2 Pet. 3:4-5). A lot of people today doubt Christ’s return . They have no 

idea about the dependability of God’s word as demonstrated in creation. There are 

many promises of Christ's return in Scripture. Let’s look at Matthew 24:27-31 “ For 

just as the lightning comes from the east and flashes even to the west, so will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be. Wherever the corpse is, there the vultures wi ll gather 

But immediately after the tribulation of those days the sun will be darkened, and the 

moon wi ll not give its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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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서l 어l 조롱tJl는 자들이 와서 

(0사를f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펀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α)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 
(5)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베드로후서 3:1""'5) 

버l 드로는 신챔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째기 전에 조롱핸 빨이 나타날 
| 것이므로 이를 조심해야 한다고 심각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 쏟아질 엄청난 유혹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계하고 준비하기를 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지도자들과 병사들이 주님을 모욕했던 것처럼 

(녹 23:35-39),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비웃을 것입니다. 비웃음은 그것을 당하는 사 

람이나 대상을 어리석은 바보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지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신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애쓰며 그리스도를 비방할 

것입니다. 조롱히는 자들은 교묘하게 주님의 재림을 하찮게 만들고 비방하며 중상 모략 

합니다. 신자들이 의심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비방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 
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렴 예언을 믿지 않는다 

조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비방합니다. 베드로는 강조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펀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 

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벨후 3:1-2). 신자들은 거 

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했습 

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회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멤후 1:16). 오늘날 교 

회에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드러운 말로 속이는 수많은 비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척 재미있는 농담을 하며 사람들의 기분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유쾌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주목표이며 그것을 얻기 위해 그들은하나님의 말씀을참고자료로사용합니 

다. 그들은 오늘을 즐기고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라고 부추기면서 희생과 고통， 미래에 대 

해서는 언급하기를 꺼려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것을 눈 

으로 직접 보았고 하늘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령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 

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벤후 1:17- 18).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 

야기가 아니라 천국의 진리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셋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 

는것이 옳으니라먼저 알것은성경의 모든예언은사사로이 풀것이 아니니 예언은언제 

든지 사람의 뭇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 

아 밀한 것임이라"(벤후 1:19-21). 이 진리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제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 

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 

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 

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옹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 2:2-6). 이사 

야는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 

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 

존하시는 아버지라， 펑캉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 

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 

의로 그것을 보존하질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사 9:6-7). 스가 

랴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해l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 

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 어떤 사람이 그에 

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속 12:10. 13:히.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은 지금 그들이 비웃는 예언을 스스로 성취시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의 조롱은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룹니다. 

순절한삶을비방한다 

조롱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며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비방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벤후 3:3). 사람들은 훌륭한 몸동작이나 멋진 옷차림， 그리고 기분 좋은 느낌을 좋아합니 

다. 사람들은 도덕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러한 것들에 빠져듭니다. 조롱하는 자들에게 

갱생관목사 

도덕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현재의 삶을 즐기자는 것입니 

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 

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죄를 짓고도 그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 

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위대하게 여기기를 좋아하며 자신이 죄인이 

라는 사실을 잊어벼립니다 노아 시대에 조롱하는 자들은 홍수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 

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꿀 날이 내 앞 ’ 
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창 6:13, 7:21-22). 소돔과 고모라의 조롱하는 자들 

은 극렬한 유횡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 

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창 19:24-25).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 

가려고 했었던 비방자들은 광야에 묻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 

에게 사십 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 

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민 32:13). 성경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히질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 

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 

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2:28. 3:3). 우리는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녹 12:4이. 

그리스도의 재렴 약속을 의심한다 

조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비웃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 

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 

다 하니 이는 히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 

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벨후 3:4-5).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리스도의 재림을 의심합니다. 그들은 천지 창조에서 이미 증명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에 대해 무지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들이 수없이 많습니 

다. 마태복음 24:27-31을보십시오. “번개가동편에서 나서 서펀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 

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 날 환난 후에 즉 

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히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 

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의 정조가 "Õl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 

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 

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꿀까지 사방 

에서 모으리라 여러분은 그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 

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 24:44).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 

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조롱하는 자들의 거짓말을 들으며 즐거운 시조띨 보내기 위해 

서입니까? 예배 시간은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서 곧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 

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마 25:13). 여러분은 근심해야 합니다. 교 

인들은 따티를 열고 벙고 게임을 즐기며 하나님의 집을 세상적인 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렴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꿀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 

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6-18). 아멘. 

그리스도가 속히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 | 

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조롱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 

수그리스도만믿으십시오. 예수님은여러분의 죄를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 

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안전할 것이며 그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 

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말 

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회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 

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예수님을 믿고 그의 보호 아래 거 

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의심하는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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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얘벅기도피 l 앵명의 말씀 

메시아의 죽을. 

마지막 만찬 중 성찬석(긍쟁적)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 

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녹 

22:15~16)고 밝히실 정도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중 성찬식을 간절 

히 원하셨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나누셨다(녹 22:17), 그리 

고 성찬식을 거행하셨다(녹 22:2이. 성찬식은 히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은 

총의 시간이다. 성찬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께 진실로 감사하게 

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성찬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반면 

요한복음에는 성한식에 대한 기록이 없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 

이서 보았던 요한이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성찬식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창의 모습과 말씀을 가장 길게 할애(요 

13~17장)했음에도 왜 성찬식을 생략했는가? 그 이유는 요한복음 전체가 성찬식 

이었기 때문이다. 말씀의 성육신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식의 중심이 

며 전부이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은 성찬식의 시작을 알리고 있으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진실로 진실로 너회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요 1: 51)는 말씀을 요한복 

음 2장부터 20장(21장은 부록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 주셨다. 그리고 요 

한복음을 끝맺으며 사도 요한은 성찬식의 핵심에 대해서 밝혔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20:31), 

성찬식은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기를 지신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기념한다. 성 

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 

게으르지말라 

성경은 잠자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 

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잠 20:13), 성경은 우리에게 게으름 

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 

니다. 우리는 영원한삶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짧습니다. 

그러나 영원한삶을놓고볼 때 이 땅에서의 시간은소중합니다. 따라서 우리 

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문을 부르시고 사탄은 게으름뱅이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모세와 다윗은 OJ-을 돌보는 목자였고 엘리야는 밭을 일구는 농부 

였으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일에 너무 바빠서 응답하지 않는다 

변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삼 년 동안 밤낮으로 울면서 복 

닫게 된다. 이와 같은 성찬식의 긍정적인 면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에 담았고 

누가도 성찬식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녹 22:28~30) ， 마태와 마가가 

제지들에게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느끼게 했다면 누가와 요한은 제자 

들을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모습을 부각하였다(요 13:1 ; 녹 

22 : 31~32) ， 특히 요한은예수님의 주변인들에 대해 예수님이 원하는시간에 예 

수님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밝혔다(요 10:18),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요 19_:3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십자 

가를통하여이루셨다. 

이와 같이 성찬식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할 때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약한 자를 배려하게 된다.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처럼 우리도 성찬식을 생각하면서 참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다(롬 14:21 ; 고전 8:13 ; 고후 11:29),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성찬을 간절히 

원하셨던 이유는 그 속에 자신의 전부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성찬식에는 제 

지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 즉， 십자가가 고스란히 녹 

아 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자체이며 

이를 통해 십자가 사랑의 핵심을 기념 

할 수 있다.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자(막 1:1), 그 

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의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자 

(막 15:39), “내 몸과 내 피， 

네 맘에 영원한생명 되리 

라아멘. 

* DH주 월요새벽기도회μM벽 4:40)에서 

상상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 

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행 20:31), 바로 이런 사람이 

바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십니 

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섬김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동안에 여러분은바쁘게 

살아야합니다. 

세상을사랑하지말라 

성경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 

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 

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옹 것이 

라." (.요일‘ 2:15~16) ，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 

된 본성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날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은 거 

룩한 삶의 개념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고 헤매며 위험한 지역 

속으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자신의 삶의 방식을재점검하고 거룩함으 

로 가는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합니다. 하나님은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 

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어둠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 

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야 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 

하도록 파송된 하나님의 전도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체제는 하나님을 대적합 

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 

해서 우리를부르십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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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김 -선교위원외 스리랑카 담당 김윤완 집사입 니 다. 스리랑카로 선교 

가시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 정-스리랑카 선교는 처음입니다 지난 b월어110교구 식구들 

과 암께 마타라 지역을 다녀온 정문호 얀수집사입 니 다 . 

· 만-지난 200니 년 이우 두 번째 스리랑카 선교를 다녀왔고 

요 이번에는 마타례 지역을 다녁왔습니다 안용연 안수집 

사라고 압니다 

· 안- 200니년에는 영온들이 순운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 요즈음은 악 

교에도 통제가 있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 운동상에서 죽구 

아는 선구들이나 악교 주변에서 아이들을 만냐 선었는데요， 처음에 

논 거부 의사를 강아게 밝。|다가 섬자 신 σH 신 다음에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 다-

2 . 스리랑카는 어떤 선교지랴고 이해하연 되나요? 

- 김-스리랑카논 불교국가이기 때문에 기독선교 단제에 대 

óH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꼭 선교가 띨요얀 냐라입니다 외 

교통상부 통계에 의아연， 재작년 테려 발생은 월멸 1~8건으 

로 만아지마 ， 지냐애느 임 1 ~ 2 거 。로 죽어고 타미바구파의 내저 
Ln' M . L 근 L-~ 2 

종식으로 북부를 제외하고는 위염성이 다소 감소쨌다고 압니다 상 
기가 내저 춧시으로 사어 저바이 조토와되어 것제 외보과 서지 해외무 o -, -- L I::j L L • - - , , , 0 

와 등에 판심이 많은데 ， 개방적인 젊은이들을 웅심으로는 선도가 용이안 떤 

엽니다 . 

5. 특별히 선도하연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 김-무슬럼 중 교외는 가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니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저의를 심으로 초대해 차를 대접해 추 

었는데， 성경색을 달라고 해서 주었더니 무릎을 끓고 감사 

아다고 였습니 다. 하냐님이 준비해 추신 사람이었습니다 -

· 정-쓰냐미로 부인은 죽고 ， 자식은 다리를 다처 절게 됐다 

는 안 남성이 기역납니다 우리 선도팀을 보며 녀무냐 반가입 

밴어요 연어 주기도무응 아며서 옹더 모숫이 아직도 서안니다 . ’ ]

· 아-스리릿카 사라듬으 느이 차 아르다스니다 보고 이으며， 빠 
] 드 L t:. 디 디 

져 들어갈 성도로 영온이 맑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냐이 드신 분들은 

선교팀에 대해 석대시아는 반연 ， 10대 아이들은 저의를 반가입하며 먹을 것 

을 가져다 추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냐 같은 죄인 살리산 등의 산양을 같이 

부르고 ， 숙소에 돌아와서는 그들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쨌습니다 

3 올해 다녁온 섣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 정- 마타라는 스리랑차 죄남단 시끌 마을로 강성 불교도 지역입니다 사원 근처에서는 신고 

가 들어가연 규잘대 비슷안 사람들이 줄동아기 때문에 눈에 띄는 섭족을 피하고 ， 일대일이냐 

게릴라 ， 죽호선도 위추로 전도였습니다 . 선도지는 되도록 죄소와아고 언어를 완선이 숙담óH서 

입솔로 복음을 선었습니 다 . 

니. 예선에 비해 올해 스리랑카 선교에 어떤 변확가 있었냐요? 

- 김 - 2000 L변 처음 스리랑카에 들어갔을 때에는 반발이 선여 없었습니다. 동부， 웅부， 남동 

쪽을 다 돌고 냐왔어요 여러 영이 모여 있을 때는 준비해간 큰 그럼선도지를 떨져놓고 자유롭 

게 선도였습니 다 . 그련뎌1 ， 요즈음은 입낙 많은 팀이 선교를 가다보니까 정비가 삼엄애지는 주 

세임니다 

b. 끝으로 성도들에게 안 말씀해 추세요 . 

-안-연재 스리랑카는 경제 개발 중에 있어 핑상이 왈기에 자 있습니다 . 젊은 사람들을 안국에 

조성하여 악엽도 지원óH 주고 ， 전도와 제자양육을 아여 본국에 돌아가 선교암 수 있게 아연 좋 

을 것 같습니다 

- 김-세상석인 어려움과 장애가 있어도 주님이 계왼아시L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논 예비된 

영온은 꼭 있다는 것 ! 선교를 통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냐 큰 은혀|인지 

다시 안 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지련이 선도밥시다’ 

· 정-머지않아 스리랑카 땅에 많은 주님의 교외가 세입질 것을 짝신앙니다 . 더 욱 열심이 그 땅 

을 위애 기도아겠습니다 

취재 ·오님구 기자 

、

순간순간 함께하신 추님 이번 주에 졸블에)1논 선교팀 (2개 텀) 

건강 문제로 몇 년을 준비하며 기도했었는데 드디어 선교를 가게 해 주셨다. 인천공효뻐l서 선교지까지 꼬박 36시간이 

걸려서 도착했다. 믿뻐l는 비가 오고 낮애l는 맑은 날씨를 주셔서 선교에 임하기 아주 좋았다. 거의 모든 국민이 불교도들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였다.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져 있고， 심지어 자동치에까지 불상 그림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순박하고 아주 상냥하며 전도를 하면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오전， 오후 사역으로 3명이 한 조가 

되어 산과 들과 골짜기에 있는 집들을 찾아갔다. 학생들， 어린이들， 할머니 ， 할아버지， 경찰관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면 

선뜻 받아들이고 전도지도 잘 받아주었다. 

그러나 주말 오후 사역 중 100% 불교도들이 사는 마을에서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다. 주민들에게 전도지를 빼앗기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3개 조가 모두 쫓겨났다. 그러나 그 곳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 “고노띨 

기뻐하며 복음 전하자’라는 선교 구호가 생각났다. 다음날 새벽에는 인근 국가에서 쓰나미 발생 경고가 내려졌고， 우리 

팀이 묵는 숙소에도 경고가 내려져서 다시 한 번 가슴을 졸였으나 곧 해제가 되었다. 우리 팀 10명은 거의 한 번씩 수술 

을 받아 육체적으로 아주 약한데다가 다들 나이도 많아 건강이 염려되었으나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셔서 모두 건강히 감사 

하게 선교에 임할 수 있었다. 순ζ댄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땅에 속히 복음이 뿌리내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를기도드린다. 

기 간 

8월 24일(화) - 8월 31 일(훼 

8월 24일(화) - 9월 1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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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에 도착안 섣교팀 (l 개 팀) 

강동화(권사， 10교구) 

‘ A 

기 간 

8월 13일(금) - 8월 21 일(토) 

팀장 

、
강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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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어린 )J.~ 
「

말씀 따라 한 발 한 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점 저렇게 잘도 

예쁘게 크는 걸까?’ 하는 의문조차 들 지경이다. 반짝거리면서 투명한 그 

영흔을 교사라는 이름으로 섬기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성경 

학교도진행되었다. 

유아부 O}이들은 아직 글도 잘 모르고 말뜻도 막 알아듣기 시작하는 나이라서 

사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를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 

었었다. 그러나 내가 아닌 주님께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나와 주셨고， 

아이들의 입을 열어 주시고， 심령을 깨워 주셨다. 

비가 오기 전에 우t띨 준비해야 한다는 것과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준비 

해 40일간의 흥수에 대비했다는 것，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 살아있는 동안 믿음 생활을 잘해 

야 한다는 것，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이 미리 혼인 잔치를 위해 어떻게 등불 기름을 준비 

했는지를 듣고 보고 이야기 나누면서 아이들은 믿음의 어린 씩띨 한 뱀 더 성장시켰다. 

높이 솟은 나무일수록 땅 속 깊이 뿌리를 내려 버티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뿌리를 잘 뻗어나가는 

이 아이들이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소중한 천국 일꾼으로 잘 성장해 주리라 생각하니 기쁨이 넘쳤다. 

하냐하나에 

예수님이 계섰다 

많은 선생님의 기도로 성경학교가 

찬양과 함께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예 

상보다 일찍 도착해 자리를 채우고 있 

었고， 시죠}이 지날수록 찬양소리의 볼 

륨이 높아졌다. 하나 둘씩 도착하는 아 

이들이 신기했다. 이 평일에 유치원을 

갈 수도 있었을테고， 아이들의 문제뿐 

아니라 부모님의 직장도 있고 바쁘실텐 

데，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학교에 오는 

생명의 

것 자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 

각을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찬양과 율동 

으로 몸을 풀고 간식을 먹고 코스를 돌 

면서 게임을 하고， 단체 게임과 성극까 

지 모두 마친 후 아이들을 돌려보냈다.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 

각해 보니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이 그 

곳에 있었다. 

가장 마음을 쳤던 것은 매순간 프로 

그램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다. 항상 성경학교를 준 

비하면서 하던 기도제목이 ‘한 프로그 

71 
흩 

오래 전 첫 수련회에서의 감격이 순전했기에 수련회에 질뼈할 때마다 은밀하게 

설렌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작은 자로， 친구로， 형제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예수 

님을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어쩌면 예수님을 더 멀리 밀어내기만 하는 

우리는 아닌지 생각하게 하셨다.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하시는 예수님 

의 속뜻 앞에서 나는 여전히 끄집어내지 못하는 나의 죄가 무겁기만 했다. 

수련회의 설교시죠때l 선포된 말씀을 통해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을 확신하게 되었다.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까지는 많은 표적이 강조되어 있 

지만，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신 후부터는 그분의 고난， 십자 

가의 죽음， 부활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많은 기사에 흐뭇한 마태복음 

16장 요k게만 머물러 있거나， 먹고 배부른 마가복음 8장 속에만 있지 말아야 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마태복음 28장까지， 마가복음 16장까지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과 경건의 연습을 뿌리 갚게 내리며 섬김에 성실과 진실로 임하자 

는 말씀으로 설교가 마무리 되었다. ‘아 ! 어찌할꼬.’ 입을 봉할 뿐이다. 이번 수련 
회를 통해 내게 심으신 이름은 ‘삭개오’ 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 

니 무릎으로 따르는 은혜가 내게 임하길 기도드린다. 

강미영(집사， 장년2부) 

램 한 프로그램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소서’ 였다. 하지만 그때는 느끼 

지 못하고 입술로만 하던 기도였던 것 

같다. 이번에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을 

보니 말이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 

가 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과 차별되 

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곳에 예 

수님이 계셨다는 것이다. 자석 낚시놀 

이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엮었고， 카 

드 뒤집기놀이를 하면서 마귀를 물리쳤 

다. 그리고 보혈로 죄가 씻김 받는다는 

것을배웠다. 

예수님이 

이소희(교사， 유아부) 

성경학교에서 생명의 문제가 쉽게 놀 

이로 학습되어 지고 있었다. 얼마나 감 

사한지 .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 

하는 것은 물론 내가 더 양육되고 있었 

다. 내가 교사가 되고 보니 어렸을 적 

에 왜 선생님들이 성경학교에 매달리면 

서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열심히 나오 

라고 권면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었다.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 또 주님의 살 

아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 

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줄믿는다. 

김유림(교사1 유치부) 

지금 오시먼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수련회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임을 

하고 그림도 그렸다. 우리는 조별로 한 가지씩 생각해 

서 그림을 그리고 발표를 하였다. 우리 조는 수련회 

때 예수님이 오시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 하늘로 데리고 갈 것이기 때문 

이다. 다른 조는 “목욕등써서 목욕할 때 예수님이 오시 

면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는 그림을 그렸다. 목욕등때l 

서 옷을 벗고 있어도 예수님이 오시면 빨리 예수님 손을 잡고 

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조는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림을 그리고 발표를 했다.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라 

도 예수님이 오시면 “동작 그만” 하고 빨리 예수님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한다고 했 
다. 어떤 조는 “만익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와서 나만 데 

리고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발표했다. 우리는 모두 겁이 났다. 그래서 

모두 함께 “예수님， 친구들을 교회에 꼭 데리고 오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정민호(조등반， 에바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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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새벽 ， 40여 명의 16교구 가 

족들이 함양 충현농원으로 출발하 

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이 많이 참석 

하셔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 000년 초까지만 

해도， 함gt은 교통이 불편하여 

하루가 걸려 도착하고， 다음날 

와야 할 정도로 경상남도 오지 

에 있는 아주 갚은 ι}골 마을이었 

습니다. 지금은 대진고속도로가 개통 

되면서 하루에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니 아 

침안개가 걷힌 맑고 깨끗한 시골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정돈이 잘 되어 있던지 어느 

곳을 봐도 논과 밭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정돈된 논과 

밭을 보면서， 농부들의 부지런함과 수고가 고마웠습니다. 저희 

들은 도시에 살면서 그분들이 애써 농사지은 여러 농싼률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오전 11시쯤， 드디어 충현농원에 도착하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반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농가 처마 밑에 피어있는 으승화와 개울 옆에 우산묘L큼 큰 잎사귀를 자랑하며 서 있 

는 머위였습니다. 50년 전에나 보았던 으승화와 마트에서 사 먹었던 머위를 보니 ， 내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더 둘러보니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기 시작 

했습니다. 눈을 들어 사E띨 둘러보니 곧게 자란 소나무와 이름 모를 나무들이 빽빽이 서 있고， 줄 

지어 정리되어 일구어진 맡애l는 양파와 고구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벌써 양파를 수확하는 밭도 

있었습니다. 

농원 관리주택에서 우리를 이 곳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혔습니다. 주님의 뜻만 

을 원하며 이루시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을 부르며 ， 북받치는 은혜와 감사가 있 

었습니다.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충현농원을 통하여 잊었던 아름다운 자 

연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 

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 속에서 몰랐던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앞으로의 설뼈l서 

어떻게 이루실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제일 된 목적’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설교에서 다시 한 번 저의 모든 삶이 오직 우리 주님묘띨 찬양하며 증거하는 일 

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농원을 관리하시는 집사님의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농원을 돌아보았습니다. 사 

방으로 둘러서 있는 40여만 평의 ιF들이 모두 함양농원이라고 하니 얼마나 넓은지요. 뒤쪽 산등성 

이를 오르자 길가에 고사리와 쑥， 취나물 등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연 자연식품들이 즐비했습니다. 

처음으로 꺾어 보는 고사리의 느낌， 정말 기쨌습니다. 보일 듯 말듯 숨어 있는 고사리를 찾았을 

때， 보물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고구마 벌드뻐l서 잡초 뽑는 일을 하면서 우리도 천국까지 갈 수 있 

도록 잡초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어 드리는 알곡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기엽으로 고구마밭에서， 산등성이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얼굴에는 천지만물을 창조 

하신 하나님께 ，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쿠원하신 예수님께， 이 곳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성령님께， 감사하는 표정들이 역력했습니다. 

우선 주님께 이 곳에 사역을 하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 

다. 이 곳은 전쟁 중인 중동의 한 지역입니다. 적으로부터의 공격 

대%벼1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지난밤도 조용하게 

지난 것을 주님께 감사기도 드리면서 눈부신 태양을 오늘도 맞이 

하였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직책은 미개발 국가에 대한 한국의 지 

방 재건팀의 일원으로 이 곳 주민을 진료하는 것입니다. 한국인 

20여 명이 함께 일하면서 저는 신앙심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깨 

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자원히여 이 

곳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수많은 역경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곳은 황토 먼지와 모래바람이 항상 일어나는 메마른 광야이 

기에 사람들의 마음도 메마르게 됐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탄과 

마귀의 소굴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으며 곳곳에서 쉴 새 없이 시험 

을 받았습니다. 동료들 모두 봉사 정신은 있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차이가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기 

독교 신앙이 있는 분들은 인내와 순종을 할 수 있기에 어떠한 어 

려움도견디어 내는것을볼수있지만 그렇지 않은사람들은불 

만과좌절 속에서 울분과고독을참지 못했으며， 전징L에서 불안감 

또한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저는곤경에 처해 있는직원틀을위 

하여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책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였습니 

다. 그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용맹스런 투지보다는 자기부인과 

순종’ 의 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품안에서 주님을 영접하였기에 어려서부터 익힌 

신앙심이 있었지만 그것은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러던 저는 작년까지 8회의 단기선교를 경험하면서 받았던 영성훈 

련과 선교과정의 가장 큰 핵심인 순종과 자기부인의 중요성을 이 

곳에서 사역하면서 더욱 절실히 느껄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신의 

희생과 순종 그리고 자기부인은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이것만이 

해결책임을 주님은 일깨워 주셨습니다.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받은 영성훈련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순종 

과 자기부인을 일깨워 주신 주님의 은혜와 가르치심에 감사드립 

니다. 이 곳 굉야는 주님께서 버린 땅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많은 영혼이 있는 곳임을 되새기며 오늘도 메마른 영혼 

문경숙(권사， 16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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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입 

1 남녀 전도회장 전치|월례회 
일시 22일(오늘) 15:10 장소 제l교육관 407.호 

영예 

1 이칭호성도(김영옥집사의 남편， 20교구화곡l구역)/1일 별 

세 ， 3일장려1 
2 김정숙 타교권시(신향현 집사의 모친 아동극 집사의 장모， 

22교구 호계구역) / 12일 별세， 14일 장혜 
3 하영규 성도(김수영 권사의 남편 하지원 하상원 집사의 부 

친， 11교구월계 l구역) / 12일 별세， 1 4일장혜 
4. 박선자 은퇴권사(16교구 한남구역)/16일 별세 ， 18일 장례 
5 깅증례 타교성도(유형근 집사의 모친 김순얘 집사의 시모， 

1 5교구 방배7구역) / 16일 별세 ， 18일 장레 
6 유정규 은퇴집사(조영란 집사의 모친 허 석 집사의 장모， 15 
교구 한양구역 ， 1 8교구 조영숙 권사의 모친 ， 23교구 조형수 
집사의 모친， 원영숙 집사의 시모， 1 4교구 김인평 집사의 장 
모) / 17일 별세， 19일 장례 

7 서석교 성도(장흥주 집사의 모친 김민선 집사의 장모， 2교구 
국기6구역) / 19일 별세， 21일 장혜 

곁몬 

1 한정우 군(한현석 안수집사 김애자 권사의 아들， 2교구)과 
권효진 양(권순석 안수집사 이숙영 권사의 딸， 타교) /27일 
(금) 12:00, 충현교회 갈릴라훌 

2 박동석 군(박영준 성도 한연순 집사의 아들， 1 6교구)과 육현 
이 앙(육종태 씨 임춘분 씨의 딸) / 28일(토) 12:00, 논현웨 
딩훌 3충 

3 흥국진 군(홍성일 집사 납궁근 목사의 아들， 타교)과 신정연 
앙(임춘이 집사의 딸， 23교구) / 28일(토) 12:00, 청담동 새천 
년웨딩훌 4충 

4 김태훈군(김성수성도 박성회집사의아들， 17교구)과 손항 
아 앙(손영석 타교장로 박선회 타교권사의 딸， 14교구) / 28 
일(토) 14:30, 주님의 교회 중예배실 

훌연과효l 혹탁희원 모집 

1.모집부문 미화직(60세 미만 남자 세례교인) 
2 찌| 줄서류 자필이럭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3. 서류찌|줄저 깅님구 역삼동665-1 충현교회 사무국 

'Ii' 552-않때#408) 

날짜 예 배 서E ‘ :ii! 

주간중현 

교피소석 

13교구 g생톨힌 일 시 영앨퇴 장소 충현기도원 

예바디부 여톨 수련외 일 시 않일(퇴 장소 지E교육관 1층 

2010년 씨리접시 추가 입g찌 교육 

일시 Z웰디음주웰 15JαJ-v1600 장소 재교육관:5J7.호 대상 2010년서리젤f 추가S뱅자전원 

렌드l 연주머 션입대얼 모정(오디션) 

일 시 영일(C띔 주앨 1200 지정곡 찬 500쟁71쁜일01 있어 전국 종 치매 

장 소 핸드렐살본많층 옆 대 상 서|례교인 찬앙 또는 악기연주자 

2010년 이반기 수외교섭 JI킹 

기간 8월잃일~12월 12일매주일 15:1~1631 장소 Ail2교육관 1층어바다부실 

세기혹앙육부 수련피 일시‘ 9월 11얄퇴 ~1600 징소 충현기도원 

주입 4시 기도외 

일 시 매주일 16:00 징 소 길렬리홀 

대 상 전교인 전도위원회 4지회 주텍4 . 8 . 12 . 16 . 20 . 24교구) 선교위원회 선교준비팀 및 기도후원자 

션교언어 흘린 

일시 매주일 15:lXl 

장소 제1교육관 501회우크E떼) 댔화버E냄 댔화업쇠 g엉호l인되 댔회킴보디에 510회소리링케 

2010난 후반기 교육훌련원 
연합개깅예배 

일시 옐5웰주)오후3::rJ 장소 제1교육관 307.호 대상 수깅샘전원밀침 

수요성경공부 교육기간 9월8일- 11월 24일(12주간) 
오후반2::rJ -4tJJ 구악의 맥써1교육관301S킨 

구악의 인울에 나EI난예수그리스도쩨1교육관301회 

신약의 액(제1교육관 f{);갱 
, 저녁반8.(1) - 9::I} 신악의 요멜11 나타난여|수그리스도(제1교육관30.간힘 

교사양성부 교육기간 9월 5일- 11월 21일(12주간) ε앙 제1교원때1호 매주일오후33J-4.:IJ 

찬양H원양성부 교육기간 9월 5일- 11월 21일(12주간) ε암 베대|흘 매주일오후33J-4::rJ 

홍현전돼원훈련 교육기간 9월5일-11월 21짧주긴) 앙 제1교육관때7호 매수요일오후 1:3O -2:3J 

’신칭/교육국쩨1교육관 2층j 

새벽기도회 (8 /23- 8 / 29) 

예배 담당 (8 / 25 - 8 /29) 

사회 기도 차~ ~ ιJ 

제 1112호 

획웰 충현 기도으| 창 
“우리흩 사헝에 들께 하지 øt융사.3l. " 

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DJ(잘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 
하고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히이신 예수 그 
리스도를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 :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a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 
(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딩 25개 교구와 207fl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뀐골 1:2딩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딩 1년 1인 1명(1' 1 .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 
하는 일(딛 1:쩨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a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딩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샤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 
소서. 

g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 
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월양로원， 함양충현농원)과 공사 중인 사 
랑괜충현기도원) 및 준공된 자연쟁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 
(롬 15 잉가 되게 하소서. 

밍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딩후 2:3)이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iDl호 I 

8/25 
수요 I 하나님의 양자(롬 8:15-17) 황의 연 목사 최성득 이영순 인생길 험하고(호산나 찬양대) 

수요 II 하나님의 양자(롬 8‘15-17) 황의 연 목사 장성원 

8/27 금요집회 김성관목사 하형욱 

주일 l 말세에 조롱하는자들이 와서(벤후 3‘1-5) 장지원 목사 박지훈 

주일Il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벤후 3:1-5) 이희식 목사 탁정헌 

8/29 
주일 m 말세에 조롱하는자들이 와서 (벤후3:1-5) 김성관목사 최성득 

주일 W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벤후 3:1-5) 이재현 목사 김정훈 

f~ v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벤후 3:1-5) 이광현 목사 강호성 

주일찬양 귀신 들린 자를 펴시다(막 5:1-20) 김성관 목사 박용현 

양명자 

김승곤 

지규성 

최경하 

이성섭 

노광헌 

바「며 O그」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실로암 찬양대) 

예루살렘찬양대 / 현악중주 / 벤엘혼성중창단 

〈예배전찬앙〉 

내 주를가까0] 하게 함은 외 / 첼로 구괜(임n맨 오케스트라) 

십자가 그늘 0때 외 / 바이올린 김유정(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악장) 

나 주의 도웅 받파 외 /클라리넷 강혜경(아멘 오케스트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외 / 소프라노 류승연(아멘 찬양대) 

중등부 중창단 /장년3부 / 6교구 

소 : 용현교외 및 륭헌기도원 

.시간연함:륭면교외 
와 · 목요일 오후 5AI 

급 • 토요밑 오후 3시까지 이용 

예배 및 집회 안내 (짧 02-552-8200) 기도원집회 안내 (쯤 031-766-5425) [ 섬 기 는 분 들 t 
구분 시 간 

오전 7:00 

I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금요찬앙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지1 1교육관 207호 

초퉁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초둥 2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중퉁부 오전 10:30 갈렬리흘 

고퉁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15 저12교육관 2충 

;C야i -/‘、- 구분 시 간 차량 
·본 당 @오전 9:40본당 앞출발 
보」 다 u 화요집회 오전11:00 뻐 50납부펴，10:20 0핍역경유) 

보」 다 U @오전 9:50 본당 앞출발찍행) 

본당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찬양집회 후본당앞출발 

본당 l 

본당 

본당 

본당 

본당 

오전 11써|드리는주일川부여배는영어，중쾌1 일본어및수 
화로 오후 1시에 택는 주일 W부 여배는 스리랭뻐， 중국어， 
몽골어1 러시0뻐， 킴보디0뻐， 인도네시0뻐로동시통역됩니다 

&때8없JS Ira'용fu1si1Er뼈，αre영1 때weseãd 월F 
l.mJø;je are il'JaiiíJe at tre 많MlIl ü ci:잉〈 빼엉ψ SiMl, 
ãd Sli 때l<æ， amse, tv'orgJia1, Rssia1, 않Tlxx:ia1 ãd 
0:XreSia'l are a∞%뼈:Je attrecrea뼈〈뼈엉ψ않væ 

구분 시 간 장 -/4‘-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지111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지1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 1호 
소앙부 오후 12:15 갈렬리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주) 오전 8:30-오후 6:00 
탁아부 (수) 오전 10:30‘ 12: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흘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l 우|임목사 김 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강철형 고제숭 구원섭 구재완 권명옥 강영기 강호성 김근영 김백만 김성헌 
기획위원 김Af위원징 봉Af위원 재정위원 제2교구위원징 선교위원회 21교구 1교구 20.교구 4교구 

김구형 김규석 김단용 김영성 김성호 김운창 김익환 김정훈 박용현 박인기 
따펴위원징 행정위원장 18교구징 외신부장 5펴징 10.교구 15교구 7교구 24교구 애삐부 

김숭곤 김신국 김연근 김연태 김영달 박준식 박지훈 안치원 양재웅 양태선 
새빡등록실부징 재1교댐 건축위원 전도위원징 3교구징 8교구 중등부 2교구 쥔않현 17교구 

김영은 김영주 김종구 김종홍 김중선 유재진 유현철 이광현 이순식 이재현 
때배위원 대학부짐 동신부장 영이부장 9교램 3교구 대혁부 16.교구 18교구 6교구 

김철환 김태식 김홍기 김환기 노광헌 이희식 장성원 장지원 정민권 최성득 
16.교구집 딩회부서기 때뻐부징 징년1부징 12교구 19교구 13교구 14교구 11교구 

노은영 류기영 문효식 박광식 박덕양 탁정헌 하종철 하형욱 황의연 
여배위원 14.교구징 유이부징 초등1부장 A 설영신부징 9교구 5교구 23교구 Z교구 

박상대 박성명 박홍규 배춘식 백봉선 
g교구징 새기즉g벽부징 옹Af위원장 몽Af위원 째정위원 • 여전도사 
석영식 송두섭 신광철 신상수 안동현 강덕필 강영미 강옥련 김말자 김연식 
찌징위원 기획위원정 선교위원 19.교랭 행3부징 8교구 15.교구 1교구 16교구 3교구 

안석현 양기수 엄복섭 오순도 원웅철 김정연 김정운 김정자 김정회 나영실 
재1교구위원징 제1교뿜원징 진도위원 7뾰|뿔웹징 선교위원장 10.교구 24교구 14교구 4교구 g교구 
유상태 윤석민 윤해균 이계인 이달옥 류진회 서명란 송진경 오숙영 옥미자 
투에부장 때배위원 고똥장 진도위원 유치부장 고등부 13교구 대학부 정년2부 9교구 
이보신 이상복 이상석 이상해 이성섭 윤인숙 이복순A 이복순B 이옥주 이향란 
중등부징 칭년1부징 칭년2부징 13교구장 용시위원 6교구 20.교구 11교구 18.교구 2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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